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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학습몰입, 학업스트레스, 회복탄력성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Learning Flow, Academic Stress and Resilience on 
Self-efficacy of University Students

윤숙자*, 변은경**

Suk Ja Yoon*, Eun Kyung Byun**

요 약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습몰입, 학업스트레스, 회복탄력성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

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는 B, G시의 대학생 30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test, ANOVA, 피어슨 상관계수,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자기효능감 평균 3.14±0.62점이

었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차이는 성별(t=-2.533, p=.012), 전공만족도(F=5.687, p=.004)에서 유의한 차

이를 나타냈다. 대상자의 자기효능감은 학습몰입(r=.574, p<.001), 회복탄력성(r=.525, p<.001)과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냈고,

학업스트레스(r=-.262, p<.001)와 부적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대상자의 회복탄력성은 학습몰입(r=.325, p<.001)과 정적상관관

계를 나타냈고, 학업스트레스(r=-.291, p<.001)와 부적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학습몰입은 학업스트레스(r=-.211, p<.001)와

부적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대상자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업몰입(β=.442, p<.001), 회복탄력성(β=.363,

p<.001)으로 확인되었고, 설명력은 45.6%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습몰입과 회복

탄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

주요어 : 학습몰입, 학업스트레스, 회복탄력성, 자기효능감, 간호대학생

Abstract This study was attempted to confirm the effects of learning flow, academic stress, and resilience on 
self-efficacy in college students. This study targeted 304 university students in B and G cities. Data analysis 
was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the SPSS 22.0 program. The average self-efficacy of the subjects was 3.14±0.62 points, and the 
difference in self-efficac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was significant in gender(t=-2.533, p=.012) and 
satisfaction with major(F=5.687, p=.004). Self-efficacy of the subjects was positive correlation with learning 
flow(r=.574, p<.001), resilience(r=.525, p<.001), and negative correlation with academic stress(r=-.262, p<.001). 
Resilience of the subjects showed positive correlation with learning flow(r=.325, p<.001) and negative correlation 
with academic stress(r=-.291, p<.001). Learning flow showed negative correlation with academic stress(r=-.211, 
p<.001). Factors influencing the self-efficacy of the subjects were identified as academic commitment (β=.442, 
p<.001) and resilience (β=.363, p<.001) and the explanatory power was 45.6%. Therefore, in order to improve 
college students' self-efficacy,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apply education and programs that can improve 
learning flow and resil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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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은 청소년 후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도

기로 성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다양한 과업

을 완수해야 한다. 이러한 과업으로는 안정된 정체감의

확립과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 개인적 가치와 목표

의 설정, 사회적 적응, 진로의 결정, 취업에 대한 준비

등이다[1]. 이로 인해 대학생들은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사회 속에서 자아정채성 확립, 정서적 독립, 불확실한

미래, 경쟁 등으로 인해 많은 부담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2]. 또한 대학생은 인생의 과도기적 특성으로 인해

학업과 관련된 광범위한 지식습득과 관련된 문제, 경쟁

적인 압박, 시간관리 기술 부족 등의 스트레스를 경험

하고 있다[3].

대학생들이 대학생활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보

다 만족하고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자기

효능감이 필요하다. 자기효능감은 특수한 과제를 성공

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개인의 자신감 혹은

신념으로 단순한 능력의 획득이 아니라 다양한 환경에

서 그 능력을 효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의 적응을 예측해주는 개인내적 변수이다[4]. 학업

성취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자기효능감은 학

생 스스로 학습에 의미를 부여하고 자율적이면서도 적

극적으로 학습을 수행하며 효과적으로 학습을 완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부여하고[5], 사회변화뿐만 아니라

기술변화에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기

때문에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의 함양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6]. 또한 자기효능감이 높은 경우 자신의 직무

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며 목표 성취를 위해 끊임없이 노

력하고[4]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다양한 환경에서 힘든

상황에 잘 대처하고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를 성공적으

로 달성할 수 있다는 자신의 전반적 능력애 대한 확신

을 가지며, 자신에 대한 신념을 신뢰하고 유능성을 발

휘하여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대학생활능력을 향상시

키며 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7].

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관련된 요인으로 학습몰입이

있다. 학습몰입은 학습과정에 집중할 때 나타나는 최적

의 심리상태로, 학습자가 과제나 활동을 해결하기 위해

완전히 몰두하여 학업성취에 있어 최적의 기능을 수행

하는 상태를 뜻한다[8]. 학습몰입은 단순히 학습에 집중

하는 시간만이 아닌 학업에 대한 즐거움과 성취감을 동

반하며 학습자가 지속적으로 학업을 수행할 수 있는 동

기를 부여한다[9].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업

적 자기효능감과 학습몰입이 상관관계를 나타낸 결과

[10]를 통해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학

습몰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학업스트레스는 학업으로 인해 유발되는 부적응 심

리상태, 즉 학생들이 학업으로 인하여 긴장, 근심, 우울,

초조감 등의 심리를 경험하는 정도를 말한다[11]. 학업

에 대한 긍정적인 스트레스는 학업의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는 작용을 하지만, 지나친 스트레스는 학업소진과

전반적인 대학생활의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도 있을 것이다[12].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

기효능감은 학업스트레스와 부적상관관계를 나타낸 결

과[13]를 통해 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학업스트레스의

관련성을 확인하여 학업스트레스를 조절하고 자기효능

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재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

이다.

자기효능감에 관련된 다른 요인으로 회복탄력성이

있다. 회복탄력성은 개인이 외부 환경에 유연하게 적응

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감정을 조절하는 내적인

힘이다[14]. 또한 회복탄력성은 대학생들이 자신에게 닥

치는 역경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환경에 적응하여 성장

하는 능력으로 타고난 기질적 특성이 아니라 개인과 환

경의 역동적 상호작용을 통해 점진적으로 형성되는 것

이고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 향상시킬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이다[15].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회복

탄력성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

었고[16], 회복탄력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신의 실수를

잘 알아차리고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적으로 새

로운 시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7]. 대학에서의 성

공적인 적응과 만족도에 회복탄력성이 관련성을 나타

낸 연구결과[18]를 통해 자기효능감을 증진하기 위해

회복탄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습몰입, 학업스

트레스, 회복탄력성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

인하여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

공하고자 시도되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기효능감의 정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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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고, 학습몰입, 학업스트레스, 회복탄력성이 자기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습몰입, 학업스트레

스, 회복탄력성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

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23년 5월 8일에서 6월 10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하여 B, G시에 소재한 2개

대학교에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여 허락을 받았

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목적 및 연구참여자의 권리,

익명성 보장 등을 설명하고,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자료

수집은 참여하는 도중에도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

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동의서에 서

명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320개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308부를

회수하였고 이 중 불성실한 응답을 한 4부를 제외한

304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연구도구

1) 학습몰입

학습몰입를 측정하기 위하여 Csikszentmihalyi[8]의

몰입개념에 기초하여 Kim 등[19]이 학습상황에 적합하

게 개발한 성인용 학습몰입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

는 도전과 기술, 명확한 목표, 구체적 피드백, 행동-지

각 일치, 과제집중, 통제감, 자의식 상실, 변형된 시간감

각이 각각 3문항식, 자기목적적 경험 5문항 등 총 29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점

수가 높을수록 학습몰입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Kim 등

[19]의 연구에서 각 요인별 Cronbach‘s α는 .65-.90이였

고, 본 연구에서 Cronbach α= .95였다.

2) 학업스트레스

학업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Schaufeli 등[20]에

의해서 개발된 MBI-SS(Maslach Burnout Inventory

-Student Survey) 척도를 Shin, Yoo[21]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정서소진(exhaustion) 5문항, 냉

소주의(cynicism) 4문항, 효능감 감소(professional

efficacy) 6문항의 총 15문항,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

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

미한다. Shin, Yoo[21]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7

이였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72였다.

3) 회복탄력성

회복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Smith 등[22]이 개발

한 간이회복탄력성척도(The Brief Resilience Scale,

BRS))를 Park[23]가번안한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

는 총 6문항,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60, Park[23]의 연구에

서 Cronbach’s α는 .85,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9

로 나타났다.

4)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Kim[24]의 척도를 사

용하였다. 이 도구는 자신감 7문항, 자기조절효능감 12문

항, 과제난이도 5문항 3요인, 총 24문항으로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Kim[24]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세 개의 하위 척도에서 .81-.88로 나타났고, 본 연구

에서 전체 Cronbach α는 .94였고 자신감 .86, 자기조절

효능감 .92, 과제난이도 .93으로 나타났다.

4.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학습몰입,

학업스트레스, 회복탄력성, 자기효능감의 정도는 평균

과 표준편차,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제해결능력의 차이

는 t-test, ANOVA, 사후검정은 scheffé test로 분석하

였다. 대상자의 학습몰입, 학업스트레스, 회복탄력성과

자기효능감과의 상관관계는 피어슨 상관계수로 분석하

였다. 학습몰입, 학업스트레스, 회복탄력성이 자기효능

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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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는 304명으로 일반적 특성에서 ‘여학생’ 243명

(79.9%), ‘남학생’ 61명(20.1%)으로 여학생이 많았다. 연

령은 ‘21-22세’ 144명(47.4%)으로 가장 많았고, ‘20세 이

하’가 98명(32.2%), ‘23세 이상’ 62명(20.4%)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과는 ‘인문계열’ 97명(31.9%), ‘보건계열’ 91

명(29.9%), ‘사회계열’ 58명(19.1%), ‘뷰티계열’ 58명

(19.1%)의 순으로 나타났고, 학년은 ‘1학년’ 123명

(40.5%), ‘2학년’ 181명(59.5%)으로 나타났다. 종교는 ‘없

음’ 217명(71.4%), ‘있음’ 87명(28.6%)으로 나타났고, 전

공만족도는 ‘보통’이 181명(59.5%), ‘만족’ 113명(37.2%),

‘불만족’ 10명(3.3%)의 순으로 나타났다(Table 1).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N=304)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ender
Female
Male

243
61

79.9
20.1

Age
(year)

≤20
21-22
≥23

98
144
62

32.2
47.4
20.4

Department

Health & Medicine
Social

Humanities
Beauty

91
58
97
58

29.9
19.1
31.9
19.1

Grade
1
2

123
181

40.5
59.5

Religious
No
Yes

217
87

71.4
28.6

Major satisfaction
Satisfied
Moderate
Dissatisfied

113
181
10

37.2
59.5
3.3

2. 대상자의 학습몰입, 학업스트레스, 회복탄력성, 자

기효능감의 정도

대상자의 학습몰입 평균 2.85±0.67점, 학업스트레스

평균 2.21±0.45점, 회복탄력성 평균 3.13±0.80점, 자기효

능감 평균 3.14±0.62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표 2. 대상자의 학습몰입, 학업스트레스, 회복탄력성, 자기효
능감의 정도
Table 2. Degree of learning flow, academic stress,
resiiience, self-efficacy(N=304)

Variable M±SD Min Max

Learning flow 2.85±0.67 1.14 5.00

Academic stress 2.21±0.45 1.00 4.60

Variable M±SD Min Max

Resilience 3.13±0.80 1.00 5.00

Self-efficacy 3.14±0.62 1.29 5.00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t=-2.533, p=.012), 전공만족도

(F=5.687, p=.004)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사후검

정에서 전공만족도는 ‘만족’이 ‘보통’ 보다 유의하게 높

게 나타났다(Table 3).

표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차이
Table 3. Difference of solving abilit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N=304)

Characteristics Categories
Self-efficacy

M±SD
t/F(p)
scheffé

Gender
Female
Male

3.09±0.62
3.31±0.60

-2.533
(.012)

Age
(year)

≤20
21-22
≥23

3.10±0.62
3.15±0.65
3.18±0.56

.355
(.702)

Department

Health & Medicine
Social

Humanities
Beauty

3.12±0.53
3.07±0.61
3.21±0.66
3.11±0.70

.734
(.532)

Grade
1
2

3.11±0.57
3.15±0.66

-.619
(.536)

Religious
No
Yes

3.12±0.60
3.18±0.68

.824
(.410)

Major
satisfaction

Satisfieda

Moderateb

Dissatisfiedc

3.28±0.65
3.06±0.58
2.88±0.82

5.687
(.004)
a>b

4. 대상자의 학습몰입, 학업스트레스, 회복탄력성, 자

기효능감과의 관계

대상자의 학습몰입, 학업스트레스, 회복탄력성, 자

기효능감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자기효능감은 학습

몰입(r=.574, p<.001), 회복탄력성(r=.525, p<.001)과 정

적상관관계를 나타냈고 학업스트레스(r=-.262,

p<.001)와는 부적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회복탄력성은

학습몰입(r=.325, p<.001)과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냈고

학업스트레스(r=-.291, p<.001)와는 부적상관관계를 나

타냈다. 학습몰입은 학업스트레스(r=-.211, p<.001)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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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상관관게를 나타냈다(Table 4).

5. 대상자의 학습몰입, 학업스트레스, 회복탄력성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대상자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

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을 검정하기 위해 모든 변수의 정규성과 선형

성을 확인한 결과, 잔차의 분포는 정규성을 만족하였고,

독립변수 간의 다중 공선성을 검정하였을 때 공차한계

는 .843-.900으로 0.1 이상이었고, 분산팽창인자(VIF)는

1.111-1.187로 10보다 낮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었다.

또한 잔차의 독립성 검정인 Durbin-Watson의 통계랑이

2.205로 2에 가까워 잔차의 자기상관성에도 문제가없음

을 확인하였다.

다중회귀분석한 결과 자기효능감의 회귀모형은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F=85.568, p<.001). 수정된 결정계수

(R2)은 .456으로 자기효능감을 45.6% 설명하였다. 대상

자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습몰입(β

=.442, p<.001), 회복탄력성(β=.363, p<.001)으로 확인되었

다.

Ⅳ. 고 찰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습몰입, 학업스트레

스, 회복탄력성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

고 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을 증진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결과에서 대상자의 자기효능감은 5점 만점에 평

균 3.14±0.62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한 연구결과 3.25점[25] 보다 낮았다.

같은 도구는 아니라 비교에는 한계가 있지만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5점 만점에 3.20점으로 나타난

결과[26], 보건의료분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5점 만점에 3.41점으로 나타난 결과[27] 보다 낮게 나타

났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자기효능감의 도구에 따

른 차이일 수 있으나 대학생의 낮은 자기효능감은 반복

연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청소년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대학생 시기에 능동적이고 적극적

표 4. 대상자의 학습몰입, 학업스트레스, 자아탄력성, 회복탄력성,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Table 4. Correlation between learning flow, academic stress, ego-resilience, resiiience, self-efficacy(N=304)

Characteristics
Learning flow Academic stress Resilience Self-efficacy

r(p)

Learning flow 1

Academic stress
-.211
(<.001)

1

Resilience
.325
(<.001)

-.291
(<.001)

1

Self-efficacy
.574
(<.001)

-.262
(<.001)

.525
(<.001)

1

표 5. 대상자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Table 5. Affected factors of self-efficacy(N=304)

Variable B SE β t p

Constant 1.266 .224 5.661 <.001

Learning flow .411 .042 .442 9.791 <.001

Academic stress -.087 .061 -.064 -1.424 .156

Resilience .284 .036 .363 7.857 <.001

Adjuste R²=.456 F=85.568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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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기효능감이 강할수록

개인이 어떤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노력을

투여하고 선택한 행동을 오랫동안 지속하며, 다른 행동

에도 전이되어 어려운 과제의 경우에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되므로[28] 자기효능감 향상이 요구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차이에

서는 성별, 전공만족도가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Park 등[26]의 연구결과 성별에

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결과와 유사하고 학년, 학과

및 계열, 대학생활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결

과와는 상이하였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 등

[29]의 연구에서 학년, 임상실습 경험여부, 전공만족도

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결과와도 상이하였다. 일반

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확인하는 반복연

구를 통해 학과별 차이를 확인하고 각 학과의 특성에

따른 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을 증진할 수 있는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학년별 차이를 고려하

여 저학년에서 고학년으로 가는 과정에서 학년별 프로

그램의 개발과 적용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대상자의 학습몰입, 학업스트레스, 회복탄력성, 자

기효능감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자기효능감은 학습

몰입, 회복탄력성과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냈고 학업스

트레스와는 부적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대상자의 자기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습몰입과 회복탄

력성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자기효능감과 학습몰입

이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낸 연구결과[25][27]와 유사

하고, 자기효능감과 학업스트레스가 부적상관관계를

나타낸 연구결과[29][30]와 유사하다. 또한 자기효능

감과 회복탄력성이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낸 연구결

과[31][32]와 유사하다. 대학생의 회복탄력성이 자기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난 연구결과

[33]와 유사하다. 하지만 대학생의 학습몰입이 자기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선행연구가 이루어

지지 않아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 대학생의 학습몰

입은 학업에 대한 즐거움과 성취감을 동반하며 학

습자가 학업 수행의 동기를 가져옴으로[9] 학습몰입

의 향상은 자기효능감의 높일 수 있고, 회복탄력성

은 역경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환경에 적응하는 능

력을 높임으로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으므로 학

습몰입과 회복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중재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습몰입과 회복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자기 개발 프로그램이나 체험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또한 이공계열을 포함한 대학생의 학

습몰입, 회복탄력성, 자기효능감과의 관련성을 확인하

고,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는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습몰입, 학업스트레

스, 회복탄력성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

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은 학습몰입, 회복탄력성으로 확인되었다. 대

학생의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학습몰입, 회

복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자기 개발 프로그램 및 체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 것으로 연구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일부 지역의 대학생으로 대상으로 하고,

이공계 학생들의 대상자에 포함시키지 못하여 전체 대

학생에게 일반화하는 데는 제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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